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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주목적은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32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기술통계분석, Pearson 상관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SPSS 22.0, AMOS 23.0을 활용하여 실
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애착(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은 대인관계능력과 부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애착회피가 애착불안보다 대인관계능력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둘째,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서 애착불안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 완전매개, 애착회피는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 부분매개하는 것
으로 확인하였다.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에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인
애착과 대인관계능력관계에서 인지적 관점에서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대인관계능력 수준
을 높이는데 인지의 변화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담 장면에서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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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college students from nationwide completed the 
questionnaire and analyzed 326 valid ones.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were performed using SPSS 22.0 and AMOS 23.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dult attachment(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e. Also, attachment avoidance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e than attachment anxiety.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e, attachment anxiety was fully mediated and 
attachment avoidance was partially mediated with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mediated with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Based on these results, we verified the importance and the possibility of changing th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for increasing the level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e. Finally, this study 
may provide an insight in terms of developing education and programs of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counseling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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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3월 11일에 ‘코로나 
19’의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면서 대부분의 대학
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었고 대학생들은 동기, 
선후배, 교수 등과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대인관계 단절
을 경험하게 되었다. ‘코로나 블루(corona blue)’는 코
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과 무기력감으로 학업과 대인관계 등 대학생
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1]. 

대인관계는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
를 맺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역동적인 상호작
용을 통해 행동이 지속되는 것이다[2]. 인간은 타인과 
소통하며 관계를 통해 심리적 지원을 받고, 신뢰감을 
형성하기도 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시각과 역
할 등의 생활양식을 배운다[3][4]. 만족스러운 대인관계
를 통해 삶의 가치를 배우기도 하고 정서 교류를 통한 
심리적 안정감을 갖기도 하지만, 대인관계가 만족스럽
지 않거나 충족되지 않으면 정서적 교류 부족으로 심리
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우울감 등의 다양한 심
리문제를 발생한다. 이러한 대인관계 문제는 다양한 환
경과 장면에서 발생되어 정서적으로 힘들어 하고 심리
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대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책임감 있는 성
인으로 진입하는 시기이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진
로와 취업 등 자신의 삶을 스스로 준비하는 중요한 단
계이다. 그리고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폭 넓은 관
계를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중요한 타인과 긍
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면 삶
의 방향과 질도 향상된다. 반면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열등감, 두려움, 회피, 욕구불만 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대학생의 대인관계는 중요한 과제이다[5]. 대학
생의 대인관계능력이 낮으면 자아정체감 발달에도 영
향을 미치며, 분노, 우울, 불안, 외로움, 소외 등의 심리
적 어려움이 야기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적
응의 문제, 낮은 대학생활만족도, 자퇴, 그리고 취업 후 
직장생활의 불만족으로 이어져 삶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6-8].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 타인과 원
만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대

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 대학생들의 대인관계와 관련

한 연구[9][10]에서 성인애착을 주요 변인으로 제시하
였다. 애착(attachment)은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
한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는 것을 뜻한다. 
Bowlby[11]는 모든 인간은 애착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영아기에 주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외부세계
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지 구조인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하고 이 
내적 작동 모델은 전 생애 동안 지속된다고 하였다. 초
기 애착에 관련한 연구는 주로 영유아와 아동이 대상이
었으나 Hazan과 Shaver(1987)의 성인애착 측정도구 
개발을 기점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애착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12]. 이들은 아동기 때 형성된 애착
이 성인기의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애착이론 관
점에서 안정형, 회피형, 불가-양가형의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12].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내적 작동 모델에 초점을 두고 애착유형을 자기표상과 
타인표상이 긍정적, 부정적이냐에 따라 안전형, 몰입형, 
거부형, 두려움형의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13]. 
이후, Brennan, Clark와 Shaver(1998)는 성인애착 
측정도구를 종합하여 요인분석 한 결과 성인애착을 애
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두 차원으로 분류하고 불안과 회
피 수준이 모두 높은 불안정한 애착으로 보았다[14]. 애
착불안은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로부터 버림이나 거절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고 애착회피는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불편해하여 타인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다. 애착불안과 애
착회피에 따라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어떻
게 지각하는지가 다르고 대처 방식 또한 다르다. 성인
애착과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15]에서 애착불안과 애착
회피의 불안정애착이 높으면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유
지의 어려움 이외에도 타인에 대한 낮은 신뢰감을 형성
하고, 대인관계에서 낮은 자신감으로 인해 타인과 거리
를 둔다고 하였다. 그리고 애착불안이 높으면 대인관계
에서 의존적 경향이 많고 애착회피가 높으면 독립적인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6][16]. 이를 
종합하면, 성인애착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불
안과 회피로 인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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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고, 성인애착과 대인관계의 두 변인 간에 높은 
관련성이 있으며 성인애착이 대인관계에 많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대인관계는 개인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대인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건강한 삶과 가치를 형성
하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고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하기
도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Spitzberg
와 Cupach(1989)는 타인과 건강하고  효율적인 관계
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대인관계능력이라 
하였다[17]. 대인관계 문제로 발생되는 정서는 자극과 
상황에 반응하여 인간을 궁극적으로 적응하는데 보호
역할을 한다. 특히 자신과 의미 있는 사람과의 정서교
류는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대인관계 
유지, 의사소통, 상호작용 촉진 등 인간을 사회적으로 
기능하도록 하여 삶에 잘 적응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18]. 인간은 정서를 환경에서 자신의 내적 정서를 
통해 타인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정서를 
조율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이를 정서조절이
라고 한다. 정서조절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정서에 원만히 반응하고 유연하게 상
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심리적 적응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19][20]. 대인관계 문제로 정서조
절이 잘 되지 않으면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
험하면서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정서조절은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전략적으로 긍정적,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
결하는데도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
의 관련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지적 관점에서 
자신이 경험한 상황을 인지적으로 어떻게 해석 하냐에 
따라 부정적 정서나 느낌을 조절하여 내적변화를 갖는 
것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라고 한다[21].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크게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과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으로 구분하는데  인지적 정
서조절 전략에 대한 연구[22][23]에서 정서의 높은 관
련성과 중요성을 밝혔다.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
하는 사람은 만족감과 주관적 안녕감이 높고 심리적 문
제 발생이 낮으며, 반대로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만족감이 낮고 심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23]. 이는 자신의 정서조절 전략을 효율

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
에 행동을 수정하여 대인관계능력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는 것이다[3]. 

성인애착과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22][24][25]에서 애착불안 수준이 높거나 스트
레스 상황에서는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적응적 정
서조절 전략보다 더 사용하며, 부정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대인관계문제 수준이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에 따라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차이가 다르다. 선행연구에서 
애착은 자신의 애착 경험을 통해 내재화된 자기표상이 
개인의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것과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이 대인관계능력 수준을 다르게 하는 변인임
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
개효과가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인애착과 대인관계의 연구에서 매개변인으
로 살펴본 것은 마음챙김과 대인존재감[26], 가족건강
성[27], 자신감, 자아존중감[3] 등 주로 내적 변인으로 
그 자체를 변화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인지적 개입으로 인한 변화가 어느 정
도 수월하다. 평소 자신이 적응적 또는 부적응적 정서
조절 전략의 어느 것을 더 많이 사용하는지 파악하여 
인지적으로 노력한다면 비교적 단기간에 대인관계능력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성인애착
과 대인관계능력에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매개변인
으로 살펴본 선행연구가 미비하기에 탐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를 검증하여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대인관계능력 개입 전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성인애착,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및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의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
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적응적,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이 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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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성인애착   
애착은 인생 초기에 아이와 주 양육자 사이에 형성되

는 정서적 유대를 말한다[11]. 주 양육자와의 유대관계
가 어떠한가에 따라 안정 또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 애착은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변인
으로 안정 애착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을 
갖고,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를 적응적으로 조
절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있다[28]. 반면 불안정 애착은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
정적인  표상을 갖는다. 유아기의 애착형성은 성인기까
지 이어져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성인은 타인
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지하고자 하는데 
이를 성인애착이라고 한다. Mikulincer와 
Shaver(2007)는 성인애착과 정서 조절의 관련성이 높
으며 대인관계능력에서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타인
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유지하거나 타인으로 부터 관
심과 보호를 받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29]. 염
정의과 정남은(2019)은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
하면 심리적으로 건강한 기능을 하게 하지만,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면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
서를 경험하게 되어 정신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였다
[30].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통해 성인애착은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란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

해 만족감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하여 자아와 친밀감 
형성을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31]. 인간은 타인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연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며, 이
를 인간의 심리적 욕구 중 관계성의 욕구라고 한다. 다
른 사람들과 원만한 상호작용을 통해 대인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능력[32]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대인관계능력은 대인관
계에서 유발되는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고, 타
인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
다. 대인관계능력이 낮은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애정과 

관심이 부족하여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인식하거나,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성인애착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수준이 높으면 대인관계문제를 
야기하였다[33]. 

  
3.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자신의 정서를 인지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21]. 이러한 정서는 자신의 감
정을 조절하고 유지하도록 돕는다. Garnefski와 Kraaij 
(2007)는  이러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적응적 정
서조절 전략과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두 차원으로 
개념화하였다[23].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스트레스와 
갈등 상황에서 발생되는 정서에 개입하여 긍정적인 정
서로 인지를 변화,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응적 정
서조절 전략에는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 수용, 조망확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부정적 정서가 발
생되는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인지를 변화시켜 정서를 
조절하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으로는 반
추, 자기비난, 파국화, 타인비난이 있다. Thompson 
(1991)은 갈등과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상황에서 그 상
황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 정서조절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34]. 또한 김혜원과 오인수(2016]의 연구에서도 적응
적 정서조절 전략 수준이 높으면 대인관계문제가 낮아
지며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35]. 요약하면, 대인관계능력 수준을 높
이는데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
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 리서치기
관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방식
으로 전국(서울, 경기도, 충청도, 부산, 경상도, 전라도, 
대구, 대전, 강원도, 광주, 인천, 제주, 세종, 울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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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제 대학생 375명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20일부터 
6일간 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2명을 제외하고 총 32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
용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 163명(50.0%)과 여학생 
163명(50.0%)이고 학년은 1학년 81명(24.8%), 2학년 
81명(24.8%), 3학년 82명(25.2%), 4학년 82명(25.2%)
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2.1 성인애착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Brennan 등[14]이 개발

한 측정도구를 김성현[36]이 번안한 친밀관계경험검사
-개정판(Experiences Close Relationship Scale-Revised: 
ECR-R)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애착불안과 애착
회피의 2개 하위요인으로, 각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들은 7점 Likert척도(1=전혀 그렇
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며 각 하위요인별 점
수가 높을수록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애착불안 .93, 애착회피 
.89로 나타났다.  

2.2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Buhrmester 등[37]

이 개발하고 김창대와 김수임[38]이 번안한 대인관계능
력검사(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개의 하위요인(처음관
계맺기, 권리주장, 자기노출, 정서적 지지, 갈등 다루기)
으로 각 8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은 5점 Likert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
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적절
하게 기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
도 계수는 처음관계맺기 .85, 권리주장 .81, 자기노출 
.73, 정서적 지지 .86, 갈등 다루기 .77로 나타났다. 

2.3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Garnefski 

등[39]이 개발하고 김소희[40]가 번안한 인지적 정서조
절 전략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적응적 인지조절 전략(5개 하위요인)의 조망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초점변경, 수용, 긍정적 재평가
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4개의 하위요인)의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은 4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각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그 
인지적 책략을 높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각 하위 요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s ɑ)는 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90,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은 .88이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22.0과 AMOS 23.0을 사용

하여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
다. 둘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셋째, 변인 간 경로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
에서 최종적으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적응적, 부적응
적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obel-test를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인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변수 간 공분산 계산을 통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Pearson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 간 상관계수는 [표 1]과 같다. 이러한 
상관계수에서 0.90 이상이면 두 변수가 거의 동일하다
고 볼 수 있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
능성이 있으므로 변수의 제거를 심각히 고려해야 하는
데, 본 연구에서 활용될 변수에 관한 상관관계행렬에서
는 이러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상관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지만 
0.9보다 작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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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2.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인애착, 인지적 정서조
절 전략, 대인관계능력의 개념신뢰도인 CR(composite 
reliability: CR)과 평균분산추출지수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신뢰도 값이 각각 기준치
인 0.7이상, 0.5이상으로 나타나[표 2]와 같이 모든 측
정도구에 대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측정도
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
모형의 변수에 대한 적합도는 RMR이 기준치인 0.05보
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GFI, NFI, IFI, CFI가 0.8∼
0.9 사이로 나타났고, RMSEA는 0.090이하로 나타나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41][42]. 또한 [표 3]과 같이 요
인분석결과 모든 요인부하량(λ)이 0.583에서 0.868로 
나타나 각 요인에 대한 수렴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표 2.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 적합도
 (p) df RMR GFI NFI IFI CFI RMSEA

421.941
(p=0.000) 89 .060 .857 .836 .866 .864 .087

표 3. 확인적 요인분석의 연구결과

Path S.T
β S.E. t-value 개념

신뢰도 AVE

성인애착
→ 애착불안 0.701 Fix -

.838 .721
→ 애착회피 0.663 .070 7.592***

적응적
전략

→ 조망확대 0.750 Fix -

.908 .665
→ 계획다시생각하기 0.639 .070 10.916***

→ 긍정적초점변경 0.583 .085 9.793***

→ 수용 0.726 .069 12.183***

→ 긍정적재평가 0.754 .086 12.613***

부적응적
전략

→ 자기비난 0.683 Fix -

.909 .715
→ 타인비난 0.868 .121 6.456***

→ 반추 0.756 .095 11.187***

→ 파국화 0.713 .116 10.841***

대인관계
능력

→ 자신감 0.675 Fix -

.922 .705
→ 권리주장 0.656 .091 10.075***

→ 자기노출 0.734 .089 10.576***

→ 정서적지지조언 0.683 .083 10.454***

→ 대인갈등다루기 0.622 .087 9.630***

***p<.00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성인애착

1.애착불안 -

2.애착회피 .037 -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3.조망확대 .037 -.204** -

4.계획다시생각하기 -.132* -.284** .392** -
5.긍정적초점변경 -.114* -.329** .440** .364** -
6.수용 .040 -.159** .610** .496** .362** -
7.긍정적재평가 -.127* -.335** .567** .557** .486** .489**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8.자기비난 .374** .129* -.374** -.101 -.004 -.370** .146** -
9.타인비난 .400** .056 -.124* -.039  -.141* -.059 -.020 .139* -
10.반추 .416** .039 -.411**  .256** -.230**  .454** -.308** .518** .324** -
11.파국화 .542** .142* .168** -.048 -.043  -.130* -.011 .489** .530** .541** -

대인관계능력
12.자신감 -.208** -.698** .221** .338** .318** .209** .302** -.063 -.023 -.054 -.042 -
13.권리주장 -.246** -.381** .124* .309** .255** .202** .263** -.143** -.044 .024 -.086 .518** -
14.자기노출 -.050 -.593** .279** .261** .335** .209** .317** -.007 -.143** -.169** -.127* .605** .511** -
15.정서적지지조언 -.133* -.436** .264** .535** .361** .323** .322** -.024 -.095 -.137* -.083 .535** .425** .561** -
16.대인갈등다루기 -.147** -.299** .293** .447** .270** .378** .314** -.165** -.140* -.153** -.100 .402** .388** .493** .766** -
M 3.56 3.78 3.38 3.76 3.35 3.59 3.56 3.07 2.66 3.28 2.59 3.22 3.31 3.26 3.66 3.66
SD 1.03 0.85 0.69 0.63 0.74 0.60 0.75 0.74 0.83 0.70 0.90 0.70 0.61 0.59 0.57 0.58

Note. N=326
*p<.05, **p<.01

표 1.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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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검증 
본 연구의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의 연구모형 검
증을 위한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 GFI, AGFI, RMR, NFI, RMSEA 등의 적합도가 권
장수준에 부합하였다.

표 4. 연구모형 적합도
 (p) df RMR GFI NFI IFI CFI RMSEA

439.398
(p=0.000) 89 .038 .916 .899 .911 .907 .079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대학생의 성인애착 중 애착불안
은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β=-.219, p<.001)과 부적응
적 정서조절 전략(β=.598,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능력(β=-.043 
p>.05)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
회피는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β=-.355, p<.001)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β=.068, p>.05)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β=.311, p<.001)은 대
인관계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β=-.014, p>.05)은 대
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구가설 검증 결과

Hypothesis S.T 
β S.E. C.R. P

애착불안 → 적응적  
정서조절전략 -.219 .037  -4.351*** .000

애착불안 →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598 .027  12.725*** .000

애착회피 → 적응적  
정서조절전략 -.355 .033  -6.552*** .000

애착회피 →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068 .033   1.457 .145

애착불안 → 대인관계능력 -.043 .024  -0.845 .398

애착회피 → 대인관계능력 -.505 .025  -11.289*** .000
적응적  

정서조절전략 → 대인관계능력 .311 .039   7.260*** .000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 대인관계능력 -.014 .039  -0.286 .775

***p<.001

[표 6]은 대학생의 성인애착(애착불안과 애착회피)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적응
적, 부적응적)에 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
트스트래핑 방법으로 연구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대학생의 성
인애착 중 애착불안이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직접효과
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p>.05), 간접효과와  
총효과는 모두 유의수준 p<.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착회피가 대인관계능
력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1), 
간접효과와 총효과도 모두 유의수준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성인애
착(애착불안과 애착회피)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서 
대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적응적, 부적응적)에 
대한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표 6.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적응적, 부적응적)의 간접효과

독립
변수

매개
변수

종속
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애착
불안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대인관계
능력 -.043 .398 -.104** .005 -.147*** .000

애착
회피

대인관계
능력 -.505*** .000 -.111*** .000 -.616*** .000

***p<.001

다음으로 대학생의 성인애착(애착불안과 애착회피)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적응적, 부적응적)에 대한 각각의 매개효과를 알
아보기 위하여 Sobel-test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는 [표 7]과 같다. 먼저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성인
애착(애착불안과 애착회피)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서 
유의수준 p<.0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
략에 대한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
모형 분석 결과 대학생의 성인애착(애착불안과 애착회
피)이 대인관계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매개하는 분석 결과가 나타나 대학생
의 성인애착 중 애착불안과는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완전매개하며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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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회피는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부분매개하여 대
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7.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적응적, 부적응적)의 Sobel-test 
결과

독립변수 parameter 종속변수
Sobel-test

Z-value P

애착불안 적응적  
정서조절전략

대인관계능력
  -4.482*** .000

애착회피 적응적  
정서조절전략   -4.888*** .000

애착불안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대인관계능력
-0.282 .777

애착회피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0.277 .782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의 관
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점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인애착의 애착불안과 애착회
피는 대인관계능력에 유의한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회피는 애착불안보다 대인관계능력에 미
치는 영향이 높았다. 애착불안과 애착 회피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낮아진다는 연구[3][6]와 애착회피가 
대인관계능력에 애착불안 보다 관계가 더 높다는 연구
[22][43]와도 일치한다. 이는 애착은 타인과의 관계 형
성과 유지를 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애착이론적 
관점에서 애착불안은 자기표상과 관련성이 높은 개념
에서 거절과 버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애착회피는 
타인표상의 개념에서 타인과의 낮은 친밀감과 두려움
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불안정한 애착 형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 수준을 낮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대인관계에서 타인으로부터 
버림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갈등상황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타인과의 지속적인 관계 상황에서 소
속감이나 친밀감을 회피하는 것으로 대인관계능력 수
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애착은 대인관계능력 수준을 높여 심리적 안정감과 신

뢰감을 형성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리고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대인관계능력의 관
계에서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대인관계능력과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으며, 이민서와 채규만(2012)의 연구
와 일치한다[3]. 이는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
용하면 대인관계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사건에 
대하여 사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인지적 차원에서 상
황을 변화시키는 방법인 계획다시 생각하기와 이미 발
생한 사건에 대해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관점
의 전환인 조망확대로 전환하는 것이다.  

둘째,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성인애착의 애착불안
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완전매개하였으며, 애착회
피는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부분매개하여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적응적 인지조절 전략에 매개효과가 있으
나,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에는 매개효과가 없음을 확
인하였다. 이는 성인애착과 대인관계와 관련한 변인의 
정서조절양식,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정서조절방략을 
매개로 한 연구[3][6][7][22]와 같은 맥락이다. 애착불
안과 애착회피의 불안정한 애착은 애착 차원 수준이 높
고 낮음에 따라 대인관계를 맺거나 스트레스에 대처하
는 방식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13]를 지지
한다. 즉, 대학생은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부정
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전략에는 
개인차가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기비난을 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계속 생각하고 그 감정과 사고에 빠져
있거나, 그 상황을 확대하는 부정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면 대인관계능력 수준은 점차 낮아진다. 하지만 
인간은 인지적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서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여 발달과 적
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바이다. 구체적으로 수용, 계획 다시생각하기,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 조망확대의 적응적 인지 전환
을 사용하는 것이다. 대인관계문제에서 발생되는 부정
적인 정서를 긍정적으로 조절하여 적응적 정서조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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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사용하면 대인관계문제는 변화할 수 있다는 것
[33]을 뒷받침하는 바이다.  

상담 장면에서는 내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수
준을 파악하여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적으
로 내담자가 어떤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고 있
는지 확인한다. 만약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
는 것이 확인된다면, 인지훈련을 통해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입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애착수준에 따라 대인관계능력 수준이 다
르므로 개인 상담을 하거나 대인관계 능력이 수준이 대
체로 낮은 학생들에게 인지적 정서조절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정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대학생 시기에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배우
고 익히면 자신의 정서 이외에도 타인의 정서도 조절하
고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지역적인 비율이 균등하지 못했기에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지역을 균등하게 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성별, 학년, 전공에 따른 성인애착, 인지적 정서조
절 전략, 대인관계능력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대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세분화한 연구가 요
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성인애착, 인지적 정서조절 전
략,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설문조
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든 변수를 적용하고 조사하
였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
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성인애
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서 매
개변인으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적응적 그리고 부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으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
았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어떠한가에 따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대인관계 문
제로 힘들어 하는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을 향상
하기 위해 상담 장면에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교육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대학생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여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친밀감을 형성함과 동시에 사회적 유
능감을 가지고 삶의 가치관, 만족감을 실현할 수 있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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